
한센병 조기진단을 위한 적극적 검사 협조 요청

□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한센병 신환자는 총 35명으로 연평균

3.5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, 2019년부터는 외국인 환자 

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, 2024년 5명의 외국인 신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.

<지난 10년간 한센병 신환자 발생현황>
(단위:명)

  

구분 전체(비중) ’16 ’17 ’18 ’19 ’20 ’21 ’22 ’23 ’24

총계 35(100%) 4 3 6 4 3 5 2 3 5

내국인 14(40.0%) 2 2 6 0 1 2 0 1 0

외국인 21(60.0%) 2 1 0 4 2 3 2 2 5   

    * 자료원: 방역통합정보시스템(질병관리청)

□ 한센병의 경우 나균에 의해 발병되는 만감염병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

병변을 일으켜 진단이 늦어질 경우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조기진단이

중요합니다.

□ 한센병에 대한 의료현장에서 관심도가 낮아져 최근 5년(2020~2024)

한센병 주요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했으나, 초기에 한센병을 진단

받지 못한 사례가 61.1%(11/18명)였습니다.

□ 한센병의 주요증상으로는 감각이 저하된 피부병변, 결절, 구진, 반점,

발진 등이 동반되고, 말초신경 비후 또는 지각신경마비, 통증 등이 

나타나므로, 이러한 피부 증상 및 신경 손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

경우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과 진료가 필요합니다.



<한센병 초기 주요증상>

<다리> <등> <눈썹> <팔> <인중>

<복부> <팔> <다리> <얼굴> <등>

□ 특히, 한센병 다발성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센병의

적극적 검사를 요청하며, 내원 환자가 “한센병”이 의심되는 경우 

검사기관인 “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(☏ 031-452-7091~4, 경기도 

의왕시 원골로 59)으로 검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.

* WHO 발표, 한센병 다발성(Global priority) 23개국

인도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콩고, 모잠비크, 방글라데시, 에디오피아, 나이지라아, 네팔, 소

말리아, 탄자니아, 마다가스카, 스리랑카, 필리핀, 앙골라, 남수단, 미얀마, 코디부아르, 수단, 

이집트, 코모로, 키리바시, 마이크로네시아

* 자료원: Global leprosy update, 2023(WHO)  


